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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로바이러스 특징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연중 내내 발생할 수 있지만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

※ 5년 평균(‘15～’19) 계절별 전체 식중독 발생 건수 대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건수

: 봄(17/89건, 19%), 여름(5/108건, 5%), 가을(9/89건, 10%), 겨울(21/56건, 38%)

○ 노로바이러스는 10개 입자만 먹어도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고 

익히지 않은 어패류 또는 오염된 지하수뿐만 아니라 감염자

와의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으며,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주요 증세는 구토와 설사로 복통, 근육통,

발열이 있을 수 있고 1~2일간 지속될 수 있음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감염) 예방법

○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구토물과 변을 통해 노로바이러스를 배출

- 구토물은 가정용 염소소독제 8배 희석액*(염소농도 5,000ppm)으로 제거

및 소독하고, 화장실도 같은 방법으로 소독

* 8배 희석액 : 소독제 0.2ℓ(1컵) + 물 1.4ℓ(7컵)

※노로바이러스환자구토물1g에약1백만개, 변1g에약1억개의바이러스입자포함가능

○ 특히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 시설에서는 식사 전이나 용변 후에 

비누를 사용하여 손금 부분에 있는 바이러스까지 씻겨 나갈 

정도로 30초 이상 꼼꼼히 씻은 뒤, 개인용 손수건이나 1회용 

종이타월로 물기를 깨끗이 제거

○ 집단생활시설 관리자는 평상시에도 가정용 염소소독제 40배 희석액*

(염소농도 1,000ppm)으로 문 손잡이, 의자, 식탁 등 여러 사람의 손이

닿기 쉬운 부분을 자주 닦아 소독해주고 충분히 환기

* 40배 희석액 : 소독제 0.2ℓ(1컵) + 물 7.8ℓ(39컵)

- 조리종사자의 경우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으면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없어진 후에도 2일 정도 조리 배제

-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도록 가열(중심온도 85℃, 1분 이상)

- 채소류는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염소소독제를 400배 희석*(염소농도

100ppm)하여 5분 이상 담근 후 물로 3회 이상 세척하고,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에 실시 

* 약 400배 희석액 : 소독제 0.1ℓ(반컵) + 물 40ℓ(200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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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관련 Q&A

Q1. 노로바이러스란?

A1. 노로바이러스는 유전학적, 면역학적으로 매우 다양하며 감염 시 

급성 위장염을 일으킵니다. 10개의 유전자그룹(GⅠ~Ⅹ)이 있고 그룹

에 따라 사람, 소, 쥐 등을 감염시키며 사람에게는 3개 그룹(GⅠ,Ⅱ,

Ⅳ)이 감염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Q2. 노로바이러스에 음식물이 왜 오염되는거죠? 

A2. 노로바이러스는 굴, 조개류(이매패류)나 지하수에 오염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염된 어패류를 먹거나 오염된 지하수를 마신 사람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감염자의 구토물이나 변을 통해 배출된 

바이러스가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가 접촉자를 통해 음식물을 

오염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Q3.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걸리면 증세는 어떤가요?

A3. 노로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환자의 상태나 연령에 따라 증세가 

다를 수 있으나 구토와 설사가 대표적인 증세입니다.

- 그 밖에도 복통, 근육통, 발열이 있을 수 있고 개인별 차이가 있어

설사나 구토 증세가 없는 상태에서 변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토나 설사 증상자는 물론이고 증세가 없는 

경우에도 철저한 개인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Q4. 노로바이러스는 백신이 있나요?

A4. 노로바이러스는 형태가 다양하고 항체 유지기간이 짧아 백신으로 

예방이 어렵습니다. 감염되었던 사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같은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될 수 있으므로 평상 시 개인 및 식품 위생

관리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5.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A5.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2인 이상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성인이 선 채로 구토 시 구토물이 전방 3m까지 튈 수 있다고 합니다.

위생용 비닐장갑, 앞치마,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오염물이 튀거나 

옷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 치우고 주변 바닥은 염소소독제 등으로 

반드시 소독하여야 합니다.

Q6. 염소소독제 희석액은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죠?

A6. 환자 발생 시 구토물이나 화장실 소독용은 유효염소 4% 가정용 

염소소독제를 약 8배 희석(소독제 0.2ℓ(1컵) + 물 1.4ℓ(7컵), 5,000ppm)하여 

사용하고,

- 평상 시 식중독 예방용 소독액은 유효염소 4% 가정용 염소소독제를 

약 40배 희석(소독제 0.2ℓ(1컵) + 물 7.8ℓ(39컵), 1,000ppm)하여 사용하며,

- 생채소 소독액은 식품첨가물로 표기된 유효염소 4% 염소소독제를

약 400배 희석(소독제 0.1ℓ(0.5컵) + 물 40ℓ(200컵) , 100ppm)하여 5분 이상 

담갔다 물로 3회 이상 세척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절단하여 제공

합니다.

Q7. 오염장소를 세척시 염소소독제 이외에 다른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A7.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염소계 소독제

(차아염소산나트륨, 일명 락스)를 사례로 든 것이고 이산화염소, 과산

화초산 등 다른 살균 소독제를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Q8. 노로바이러스 예방은 어떻게 할까요?

A8. 노로바이러스는 손씻기로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음식물을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하며 지하수는 끓여서 마시도록 합니다. 공동 

급수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급수대 꼭지에 개인컵 등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붙임 2  최근 5년(‘15~‘19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현황

※ 최근 5년간 월별 평균 식중독 발생 현황

*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세균성 식중독이 많아지고, 기온이 낮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주로 발생

※ 최근 5년간(‘15~‘19) 월별 평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통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발생건수 9 4 8 4 5 2 1 2 1 3 5 8

환자수 94 60 232 127 121 59 17 72 44 52 94 143

붙임 3  식중독 예방 손씻기 요령

붙임 4  구토물 처리 방법 



붙임 5  QnA로 알아보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바로알기(카드뉴스)


